삼위일체 2
과목소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가?” 생각해봅시다.

본 강의는 교의 신학의 중심이요 꽃이라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의 이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연구함을 통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신학함의 행동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삼위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묵상과 배움을 통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신앙, 신학, 그리고 삶이 형성되어감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의미에서의 ‘연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통해 지난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해 배워온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정 받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의신학 1에서 신학 서론과 신론을, 교의신학 2에서 기독론과 인간론을, 그리고 교의신학 3에서 교회론과 종말론을 연구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이 본 강의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들이 아는 것이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바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에 바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엡3:14-21).

1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1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의미는 세 단계로 발전합니다.

(1) 기독교의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2)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

(3) 종교적 신앙들을 연구하는 학문.

2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첫째, 존재론적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함. 

둘째, 변증적 이유: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좀더 분명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함. 

셋째, 실존적 이유: 기독교 믿음이 왜곡될 때 그것을 인식, 구분, 비판, 교정하기 위함. 하지만 신학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루터의 고백을 보자

마틴 루터의 고백:

“It is through living, indeed through dying and being damned that one becomes a theologian, not through understanding, reading, or speculation.” Martin Luther (WA 5: 163, 28f.)

3 신학의 분야들

* 성경신학: 가장 중요한 분야.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 신학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 교의(조직)신학: 기독교 신앙의 서로 다른 분야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함으로 신학이 논리적이며 체계화 되도록 연구하는 분야. 

* 역사신학: 과거 신학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어떤 사건들이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한다. 

* 목회신학: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분야. 

* 철학적 신학: 기독교와 이 세상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사이에 공통된 근거를 마련하려는 연구. 

2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

1 기독교 신학이란 복음에 대한 이성적 언급 (rational)이다.

(1) 이성적 언급으로서, 기독교 신학은 일련의 지적 판단 또는 결정을 하나하나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며 이는 책임이 수반된 지적 행동, 실체에 반응하는 행동들이다. 

이성적 언급이란 보편성, 혹은 합리성 (rationality)이란 현대의 지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다. 이성적 언급이란 실체에 반응 혹은 부응 (correspondence)하는 사고 방식이다. 합리성이란 인간 혹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주체가 되는 사고 방식이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성적 언급이란 성경의 실체(reality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향한 반응이며, 이 반응은 성경의 실체에 대한 자의적 혹은 주관주의적인 반응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합리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성적 언급이란 성경의 실체 자체에 우선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 인정하는 행동 다음에 실체에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2)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성적 언급으로서, 기독교 신학은 긍정적(positive)이며 단정적이다. 또한 기독교 신학은 ‘주어진 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학함의 지적 작업은 기본적으로 ‘창조적’ 혹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납적’인 것이다.

2 기독교 교리 (doctrine)란 기독교의 일상적인 언어를 개선 증진시키려는 시도 또는 비공식적인 성경과 연관된 자료들을 공식적인 개념적 표현들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일종의, 심지어 하찮은, 가이드입니다. 

3 교의신학 혹은 조직신학은 조직적인 일관성의 강조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교의적 혹은 조직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같은 생각은 기독교 신학의 대상의 본질, 곧 기독교 신학이 추구하는 대상이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자유 하시며, 신비로운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규정되지않으신다는 의미에서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학은 스스로 조직적이기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대하면서 한쪽 공간을 비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신학이 교의적 혹은 조직적이기를 추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를 시도한다면, 오직 그 소망을 성경에 둘 때에만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학이 조직적이기를 자처하려면 성경의 진리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리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3 신학함의 상황.

갈1: 11-12 읽기. 신학을 교리 혹은 교의 신학이라 말할 때 이는 신학이 다른 학문 분야처럼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이유는 탐구의 근원 혹은 시작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있기 때문이다 (갈1: 11-12). 학문으로서 신학함의 원리는 인간 안에 내재하지 않는다 (마16: 17).
1 신학함의 상황 (context of doing theology)

(1) ‘현대’ (Modern or Modernity)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의 총체적인 문화적 경향을 ‘현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일반적 특징은:

1) ‘자아’(Selfhood)의 발견: 여기서 ‘자아’란 창조되어진 자연, 그리고 주변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던 ‘자신’(Self)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자아’는 자발적 자유, 자발적 행동 주체, 주체적인 이성적 사고에 근거한 ‘자아’를 말합니다. 

2) 서술적 혹은 수사적 연습(실천)에서 논리적 논쟁으로(사물을 설명 혹은 묘사함): 이미 있는 것을 설명하고 또 앞서 있는 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을 설명 혹은 서술하던 모습에서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논리를 위한 논리가 중요시 됨. 

3) 과거의 기록들에 대한 불신. 

(2) 신학에 미친 결과

‘현대’라는 도전으로 신학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론이 공격 받았다. 이어서 인간이 기독교의 진리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은혜도 사라지고, 인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짐. 

그렇다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근거 위에 기독교 신학이 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

4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1. 하나님의 계시

(1)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계시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셨는가를 설명하는 신앙적 확신들의 근거였다. 

(2) 현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란 학문을 진척시키기 위한 일종의 근거로서 요청될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실재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란 구조는 깨지게 되었다. 

(3)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

역사적 변증학을 통한 기독교의 계시 주장의 합법성을 변호하거나 (부활), 하나님을 아는 매개로서 종교적 경험에 중점을 두거나(슐라이에르마허, 자유주의자들), 계시와 교의학의 관계를 재결합하려는 시도(바르트), 계시를 인간 경험의 현상과 연결하려는 시도(불트만, 틸리히, 라너) 등이 있었다.

(4)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나는 계시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서 분리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자기 스스로를 보이심이다. 

2) 계시란 역사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역사 속에서(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인간과의 구원의 관계(언약)를 세우시고 완성하신 것이며, 이 관계를 통해 또한 스스로를 알리셨다. 

3) 계시란 하나님의 자발적인 신적 행위이다. 

4)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서 보여진 대로 인간에게는 심판과 명령이다. 

5) 계시는 인간 안에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실함과 순종적인 지식 (앎)을 창조하신다.

2. 하나님의 말씀, 성경

(1) 개혁주의 성경론의 위한 원리

1) 성경론은 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신론 (삼위일체론)과 함께 한다(히1:1f.). 

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구속의 경륜을 밝히셨다. 

4) 성경은 “신학의, 따라서 교의학의, 유일 원천 혹은 원리”이다. [(박형룡, 서론, 80.)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관계들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기록인 성경에서 발견된다. (80.)]

5)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2) 성경에 대한 간단한 신학적 이해

1) 성경의 책들은 영감 되어졌으며 또한 성화되어졌다: 

2)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함에 있어서, 그 분야가 무엇이든, 위의 진술을 그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3) 성경이 영감 그리고 성화되었다는 진술은 성경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연결된다: 성경의 저자와 기록 과정, 성경의 정경화 과정, 그리고 교회의 성경 해석 과정과 연결된다. 그러나 성경의 정경화와 해석 과정이라 말할 때 기억되어야 할 것은 교회 자체가 성경의 결과물이지 성경이 교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4) 성경이 영감 그리고 성화되었다는 진술에 따라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perfection), 충족성(sufficiency), 권위(authority), 그리고 명증성(clarity)에 대해 말할 수 있다. 

